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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맞는 용어                  15-10-14a

남가주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잘 하는 인기 여 진행자 한분이 있습니다. 장년과 노인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인데 한 번은 “이러 이런 분에게 모모 회사가 제공한 선물을 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점심은 내가 쏘겠다.”등의 용어는 젊은 사람들 끼리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40 이상의 장년층과 노인들에게 그분들의 딸 정도의 연령인 진행자가 “선물을 쏘겠다”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았고 격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매일 방송을 하면서 혹시 청취자들에게 불쾌 감이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 용어를 알게 모르게 사용하지 않는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원고를 쓰고 또 제가 미국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으니 영어식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때 정확한 발음을 사용해야 할찌 아니면 한국식 발음을 사용해야 할찌 약간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한인들은 “Robert” 를 바른 발음대로 “라벗”이라고 하면 건방지다고 말씀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은 두렴움을 씻기 어렵습니다.  “조깅” 이라는 말도 미국식으로 “자깅”이라는 발음을 사용하기도 두려워집니다.  미국인들은 “로봇트”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밧”이라고 해야 옳은 발음인데 미국식 발음을 방송에 사용을 하면 한인청취자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무역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는 “오파” 를 “미국 발음으로 “아퍼”라고 발음을 하기가 두려워지는 것은 제가 한인감성에 너무 민감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라디오에 나오는 광고에서 “찐짜 맛있다”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비범한 소식이나 언급을 했을 때 “진짜?” 라고 확인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맛있다” 또는 “절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부드럽고 격에 맞는 용어일 텐데 여기에서 “진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게 들립니다.

어째서 인지는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한 분들까지 “매우”, 또는 “참으로” 등의 표현대신 “진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것이 신 유행이라면 그런 유행은 도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새로 배운 용어를 한인 학생에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시용히신 용어는 교수님의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용어를 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한 제가 부끄럽게 여겨졌고 다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준 학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그 학생의 이름과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 사시는 동포들은 “너무”라는 말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좋다” 든가 “ 너무도 사랑한다”등의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너무” 라는 용어는 자니치다는 뜻의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유명 연예인이 한인 라디오의 대담프로그램에 나와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청취자가 전화로 그 연예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씨는 LA에 너무 자주 오시네요.”  당황한 그 연예인이 “그럼 이제 오지 말까요?” 라고 말하니까 전화를 건 청취자가 이젠 당황해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L.A.에 상당히 자주 오신다는 뜻이었어요.”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또는 “너무 피곤하다” 등의 표현은 부정적인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이쁘다” 또는 “반갑다” 와 같이 긍정적인 용어에 “너무”라는 용어를 마구 사용하는 표현은 언론 메체나 일반 동포들이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학자도 아닌 제가 이런 칼럼을 방송함으로서 혹시 심기가 불편하신 청취자가 계실찌 염려스럽습니다만 평상시에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끝


